
2026 동행축제, ‘자원순환 & 상생마켓’ 행복한 백화점 앞 판매 부스

​□ 한국패션협회(회장 성래은)는 ESG 플랫폼 기빙플러스(대표 정형석)와 공동으로 이천

도자예술마을(4월 26~27일), 행복한백화점(5월 8~9일)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자

원순환 & 상생마켓'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의 2026 동행축제 일

환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의류환경협의체가 추진하는 '재고의류 기부·판매 사업'의

첫 실천 사례로서 의미를 더했다. '가치 있는 구매, 자원의 선순환을 입다'라는 슬로

건 아래 패션기업의 재고 기부와 소비자의 구매가 자원순환 및 취약계층 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다.

□ 특히, 5월 8일 행복한백화점에서는 기부금 전달식이 함께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전달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정민경 사무관, 한국패션협회 김성찬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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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협회, 2026 동행축제 ‘자원순환 & 상생마켓’

수익금 기부

- 패션 산업 내 재고 자원을 선순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상생의 가치 실현 

- 영원무역그룹 등 19개 협회 회원사 1만 장 기부, 판매수익금 전액 기부



기부금 전달식
(왼쪽부터 한세엠케이 임동환 대표, 오오케이코퍼레이션 염위화 대표, 기빙플러스 남궁규 상임대표, 

한국패션협회 김성찬 부회장,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정민경 사무관, 밀앤아이 명유석 대표, 지아스카라 이성환 대표, 영원무역 박중선 상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 기빙플러스 남궁규 상임대표, 한세엠케이

임동환 대표, 영원무역 박중선 상무, 밀앤아이 명유석 대표, 지아스카라 이성환 대표,

오오케이코퍼레이션 염위화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번 마켓의 기부제품 판매를 통

해 마련된 수익금 전액이 기빙플러스에 공식 전달됐다.

​□ ​한국패션협회 성래은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패션기업의 재고 기부가 취약계층 지

원과 자원순환이라는 사회적 가치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패션 산업의 ESG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

"이라고 전했다.

※ (참여 회원사) ▲영원무역그룹 ▲ 삼성물산 패션부문 ▲한세엠케이 ▲신원 ▲밀앤아이

▲제이스버디 ▲데무 ▲더캐리 ▲TP그룹 ▲두칸 ▲마일즈인터내셔널 ▲스튜디오티백 ▲

오오케이코퍼레이션 ▲이새에프앤씨 ▲제이앤에스프로모션 ▲하이라이트브랜즈 ▲티엔

제이 ▲지아스카라 ▲네파 총 19개사


